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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락 

I . 績 論

〈黃帝內經》의 기본사고는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는 데 있고 이률 드러내는 〈내 

경》의 말들도 음양의 평형에 충실하다고 

보는데, 이중 하나로서 대구법을 이루고 있 

다는 것을 을 수가 었다. 이러한 천제아래 

〈내경》의 본운을 교정하고 채해석하여 논 

품을 두편 발표하였다. ll 〈내경》의 언어 

가 반드시 대구법에 충실하여야만 할 의우 
는 없고, 말。l 갖는 한계성때운에 대구률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 

지만 엄연히 대구를 이룰 수가 있다연 이루 

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경》의 취지 
에 충실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일곱 구절을 
택하여 대구법에 충실하도록 원품을 교정하 
고 해석하였다. 

II. 맑究對훌 

1. 夫上古聖A之敎下也, 皆謂之, 虛맴威 

風, 避之有時,括淡虛無, 률氣從之; 精神內

守; 病安從來. 是以志、開而少欲, ,r:,‘安而不

f훌, 形勞而不港; 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

所願.故美其食,任其服,樂其혐; 홈下不相 

幕; 其民故티朴. 是以R홈欲不能勞其目, ~~ 

l)<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맑究 

(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4 - 88쪽,1991,서 

걱F 

〈내경》의 몇몇 句을에 대한 對句法的 맑究(2)' 

대한원천의사학회지 ,34 - 40쪽,1992,서울 

不能뽑其心; 愚혈賢不합不裡於物; 故合於

道.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흉者,以其德 

全不危也. (上古天廣옳篇) 

2. 故背篇陽,陽中之陽, 心也;

背짧陽,陽中之陰, 뼈也; 

題篇陰.陰中之陰, 톱也; 

題篇陰,陰中之陽, lff也;

題篇陰,陰中之至陰,牌也.(金톨훌言옳 
篇)

3. 在륨扁角, 在聲篇呼. 在훌動篇擾. 

在륨篇徵, 在聲篇笑, 在變動없률. 

在륨篇宮, 在聲鳥짧, 在變動짧했. 

在륨篇商, 在聲篇哭, 在變動篇隊,

在륨篇쩌, 在聲篇뼈, 在變動篇傑.(陰陽

應훌大훌篇) 

4. 府苦急, 急食람以援之, 

心苦뚫, 急食顧以收之,

牌苦휩, 急食苦以操之,

뼈苦혔上遊, 急食苦以t世之,

뽑苦緣, 急食辛以潤之.(藏氣法時꿇篇) 

5. 府病者, 平르慧, 下뼈甚, 夜半靜.

ι、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르靜. 

牌病者, 日 l횟慧, 日出甚, 下觸靜.

뼈病者, 下觸慧, 日中甚, 夜半靜.

뽑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觸靜.(藏氣

法時뚫篇) 

6. 五氣.所病, 心篇n意, .Dilii훨隊, lffil훌語, 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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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휴, 뽑篇섯, 용훌뺏. (宣明五氣) 

7. 病甚則棄衣而走, 정훌高而歌, 或至不食fl

日 , 훌훌뀔t屋. (陽明服備篇)

m. 本 훌훌 

1. 夫上古뿔A之敢下也, 皆謂之, 虛뻐願 

風, 避之有時,括淡虛無, 훌氣從之; 精神內

守; 病安從來. 是以志、開而少欲, 心安而不

樓, 形勞而不港; 했i從以順; 各從其欲, 皆得

所願. 故美其食, ffi其服, 樂其{용; 高下不相

흙; 其民故日朴. 훌以¢훌欲不能勞其目, ~뻐 

不能뽑其心; 愚뽑賢不혐不體於物; 故合於

道.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흉者,以其徵 

全不危也. (上古天훌論篇) 

〈內經〉에 대한 對句法的 冊究(3)

‘의지률 단속하여 욕섬을 척게하였고, 마음 

을 편안히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폼 

을 수고흡깨 하여 권태롭지 않게 하였다’가 

된다. 

‘美其食”과 .任其服” 그리고 ‘樂其倚”이 대 

구이고 각례 이며 “홈下不相흙.가 셋을 총괄 

한 것이고 “其民故日朴”이 결과이다. 

‘뺑徵不能勞其目”과 “뚫맴不뾰뽑其心”이 

대구이고 각례이며 ‘愚쩔풀不혐不1짧於뺑”이 

총괄한 것 이고 “故合於道’가 결과이 다.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훌者, 以其像
全不危故也”가 이 운장에서는 최종결론이 

다 

이와 틀을 같이 하여 각례와 총괄한 것 

그리고 결과의 순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본 

다면 처음의.虛뻐願風,避之有時,括淡虛 

“夫上古聖A之敢下뾰,, 皆謂之”는 〈太素〉 無, il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도 ‘虛쨌 
에서 “夫上古뿔A之敎빼,, 下皆謂之’로 되어 JIJt風, 避之有時”와 “括淡虛無, il혔從之”가 

각례이고 ‘精神內守.는 총괄。l며 ‘病安從來”
있다. 

는 결과로보아야한다. 
〈太素》흘 따른다면 성인。l 말로써 가 

이러한 문창구조는 다읍에 나요는 ”以햄 
르친 것이 아니라 옴소 설천한 것이다. 설 

篇짧,以홍篇常,짧以入房. 以敏빼其精, 以
천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훌散其륨, 不知持滿, 不時細神, 務快其心,虛와 願은 각각 뼈와 風의 의미를 구체화 
遊於生樂, 월居無節,故半百而훌也”에서도 한 것£로서 虛뼈와 威風。l 구조가 같다. 
찾올 수있다. “以酒篇鍵”과 “以훌篇常”은 구 

活과 淡은 의미가 같고 虛와 無가 의미 
체적인 예이고 “짧以入房.응 이률 총괄한 

가 같드므로 영당과 허무가 구조가 같다. 
것이다. ‘以欲場其靜과 ‘以폼散其훌”은 각 그리고 ”虛뼈械風, 避之有時”와 “活淡虛

無, 률氣從之’의 之는 모두 지시대명사로서 례이고 꺼;知持滿은 이롤 통합한 것이다. 
각각 ‘虛搬風·파 ‘活淡虛無·를 가려킨다 마찬간지로 ":il'時輔과 ‘務快其L、”은 실례 

。l교 ‘遊於生樂은 。l 률 종합한 것이다. --짧 따라서 ‘虛뻐쨌風, 避之有時”와 .{좁淡虛無, 
륭혔從之”가 대구이다 而入房”과 ‘不知持滿” 그리고 뺏生樂”을 
“精神內守”와 “病安從來”는 관계가 푸렷하 한마디로 결론지은 것이 바로 -起居無짧아 

다_ 3) 
지않은데 이롤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 

구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2 .故背寫陽, 陽中之陽,心也.“志閔而少欲.과 ‘心安而不慣” 그리고 ‘形勞

而不橋”이 대구이며 각례이교 “氣從以順·。l 背罵陽, 陽中之陰, 뼈也. 
셋의 총론이 되며 .各從其欲, 皆得所願.이 

결론이다. 그라고 開과 安파 勞가 모두 동 

사이고 志와 心과 形이 각각 이플의 목적어 

가 되며 而는 3개 모두 순정 이다 _ 2) 의마는 

2 )김안략 〈내경 》의 몇몇 句節에 대한 협句法 

的 iVf究 (l).

3)김인략;〈내경&의 몇 몇 구들에 대한 대구 

법적 연쿠 (l),60 -6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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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흉馬陰, 陰中之陰, 賢也,

題馬陰, 陰中之陽, )ff也.

臨寫陰, 陰中之至陰,牌也.

이 구절에서는 五職을 陰陽으로 구분함 

에 있어서 근거를 위치에다 두고 心師는 背

部에 있어서 양에 속하며 府賢牌는 題部에 

있어서 음에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품 

제시 되는 것은 背와 題이 쩍이 되느냐는 

것이다. 背라하면 일반적으로 등전체를 의 

미하여 횡경막위와 아래를 모두 의미한다. 

배는 당연히 횡경막아래를 의마하므로 이 

의미 그대로서는 背와 題은 찍이 맞지아니 

하다. 그러하므로 背의 의마를 달리 보아야 

한다. 

〈素問·服要精微論〉에서는‘背者뼈中之 

府, 背曲톱隨, 府將壞훗. 體者賢之믿F라고 

하여 背와 體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題옳〉 

에서 “體背頭項彈”이 라 하였고, 〈隊뚫〉에서 

는 “흡隊之狀, ~용PB훌背相引而痛, 甚용p~ 

遊.”이라 하였다. 이로서 본다면 背와 睡는 

상하관계이다. 〈眼解〉에서는 ‘彈上引背”라 

고 하였는데 予뽑아 上은 項을 벌련 글자라 

고 하여 彈上引背를 뒷목이 뻗뻗하고 등이 

당긴다로 보았다. 이로서 본다면 項과 背의 

관계도 상과 하의 관계이다. 결국 둥빼는 

項과 背 그리고 體로 구분된다, 

背는 목아래 허리위이다. 그리고 이 편에 

서는 背와 題을 쩍을 짓고 있고 背에 섬과 

례가 있어서 양에 속하고 題에 신과 간과 

비가 있어서 음에 속한다고 하였으묘로, 背

는 횡경막윗쪽이고 題은 횡경막아래쪽이어 

야 한다. 전후로 본다면 顆과 項, 뼈과 背,

題과 睡가 된다. 결국 背題은 횡경막을 기 

준으로 상하률 의미한다. 

3.在룹篇角, 在聲馬呼, 在變動馬握.

在좁鳥徵, 在聲篇笑, 在變動罵憂,

在흡寫宮, 在聲鳳歌, 在變動篇樓.

在音寫商, 在聲篇哭, 在變動篇隊.

在륨뚫겼, 在聲篇n申, 在變動篇傑.

角徵宮商쩌와 呼笑歌哭n申은 모두 소리 에 

관한 것으로서 對句를 이룬다. 그런데 心

에서 “在變動篇憂”라고 하였는데 憂라 함은 

기운。l 안으로 모이는 것이므로 계절로서는 

가을과 통하고 오장으로서는 펴l와 판련이 
있다. 그런데도 여름과 관련이 있는 섬에 

憂률 배속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 

서 憂흘 근심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찾든가, 아니면 다른 글자의 

륨을 벌린 것이거나 비슷한 글자를 잘못 쓴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우창은 〈老子〉 SS-'앙에서 u아기는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않는다(*子終日號而不 

職)”라고 한 것을 근거로 憂자에다 口변을 

붙여 목이 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창은 간에서 握은 手변을 口변 

£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핑이 

우는 소리이거나 선웃음치는 소리, 또는 <

짧文》에서는 말이 분명치 않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뽑에서 傑이라고 한 것도 소 

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傑자의 心

변을 口변~로 바꾼다면 의미는 〈廣흡〉에 

의하여 ‘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牌에서 鷹이라고 한 것도 소리에 관한 

것요로 보면 魔자는 딸푹질 할 열, 방울소 

리혜, 환해질 옐자이다. 
握, 憂, 願, 隊, 傑은 모두 오장이 정상 

얼 때가 아니라 명적일 때이다. 구체척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임상에 어떻게 적용될 것 

인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4.府病者, 平요慧, 下뼈甚, 夜半靜.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묘靜, 

牌病者, 日 映慧, 日 出甚, 下B볍靜. 

師病者, 下뼈.흉, 日中甚, 夜半靜.

賢病者, 夜半慧, 四季甚, 下뼈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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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철은 오장의 뱅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앞 뒤 

의 구절을 살펴보면 시 간의 단위률 3가지 

로 설정하였는데 한해와 하루 그리고 十千

이다. 한해는 봄 여름 장하 가을 그리고 겨 

울인데 十주으로서는 각각 甲z... 因丁, 여 

己, 康辛, 王쫓이고 하루로서는 平닫, 日

中, 日映, 下뼈, 夜半이다. 이률 알기 협게 

도표로살펴보자. 

春 夏 長夏 秋 갖“ζ 

)ff 起 愈 ? 甚 持
,c,、 持 起 愈 ? 甚

牌 甚 持 起 愈 ? 
Jlili ? 甚 持 起 愈、

톱 짧‘ ? 甚 持 起

甲z., 困丁 여己 康辛 王쫓 

府 起 짧‘ ? 加 持

心持 起 훌& ? 加

牌加 持 起 愈 ? 

師 ? 加 持 起 愈‘
톱 愈 ? 加 持 起

平且 日中 日映 下뼈 夜半

)ff 흩흥 ? ? 甚 靜

1[.、 靜 慧 ? ? 甚

牌 甚 ? 慧 靜 ? 
Jlili ? 甚 ? 慧 靜

뽑 ? ? 甚 靜 慧

한해플 단위로 할 때 명은 愈, 甚, 持,

起라고 하였고 十T-에서는 愈, 加, 持, 起

라고 하였으며, 하루에서는 甚, 靜, 慧라고 

하였다. 따라서 甚과 加가 의미가 같고, 持

와 靜, 起와 慧가 의마가 같다.4) 

4)훌는 〈廣雅》r꿇폼」에 ‘ 훌, 훌也”라고 하였는 

《內經〉에 대한 對句法的 冊究(3)

한해률 단위로 본다면 자신이 왕성한 계 

절 바로 다음에는 병이 완전히 낫고, 자신 

율 이기는 계절에는 뱅이 심해지고, 왕성한 

계절 바로 앞에는 뱅이 소강상태가 되며, 

차신이 왕성한 계절에는 뱅 이 조금 낫게된 

다. 간을 예로 듣다면 여름에 명이 조금 낫 

고 가을에 심해지며 져울에 소강상태가 되 

고 봄에 조금 낫는다. 

十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하루에서 

도 깐, 섬, 신은 이와 같다. 牌에서 日出

甚, 下觸靜이라고 한 것과 혜에서 夜半靜이 

라고 한 것이 문제시 되는데, 日出甚은 林

{흉 퉁이 〈甲z.,經》을 근거로 ~르으로 교 

청하였듯이 글자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결국 품제로 남는 것은 下觸靜과 夜半靜이 

다. 

펴l명이 소강상태가 되려면 자신이 왕성 

하기 바로 前인 長夏나 없己 아니면 日映

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야반으 

로 되어었다. 야반이라면 혜의 뱅이 완천허 

나올 때이다. 따라서 升밟元簡。l 〈素問鐵

》에서 교청했듯이 야반을 일질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배명이 하 

포에 소강상태로 된다한 것인데 하포에는 

비명이 완전히 나율 때이다. 따라서 배명이 

소강상태가 되려면 자신이 왕성해지기 바로 

천인 여륨이거나 명정이거나 일중이어야 한 

다. 여기에서 下뼈는 日中으로 교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정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 

春 夏 長夏 秋 갖“ζ 
甲 z., 困丁 여己 康辛 王쫓 
~타 日中 日映 下뼈 夜半

)ff 起 愈 ? 甚 持
心持 起 愈 ? 甚
牌甚 持 起 愈‘ ? 
師 ? 甚 持 起 愈
뽑 愈 ? 甚 持 起

데 이 편에서 훌는 의마가 완전히 낫는 것이 반대이다.(許學東:設疑有理 辦析有提, 의고운지 

아니라 조금 낫는다는 의미이며 성하다는 것과 식, 1983,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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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같다. 

5. 府苦急, 急食#以援之,

心苦援, 急食嚴以收之,

牌苦滿, 急食苦以操之,

師苦氣L上遊, 急食苦以뺀之, 

뽑苦操, 急食辛以潤之.

}관波元堅은 牌苦滿, 急食苦以操之에서 苦

를 廳으로 고쳐야 한다하였는데5) 胡天雄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였다_6) 하지만 이편 

마지막에 

빠色춤, 宜食#, 趣米, 牛肉, 훌, 쫓皆납‘ 
心色未, 宜食顧, 小豆, 大肉, 麻, 李, 훌훌皆嚴. 

師白色, 宜食苦, 짧, 후肉, 홈, 비皆苦. 

牌色黃, 宜食麻, 大豆, 家肉, 票, 훌皆훌훌. 

흡色黑, 宜食辛, 黃쫓, 題肉, 挑, 홍皆辛. 

이라고 하였고, 〈靈樞·五味》에서도 이 

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苦률 활으로 

바꾸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예률 찾아본다 

면 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연 

소금물이 농도가 배추보다 진하으로 배추의 

수푼이 소금물로 빠져나와서 배추는 숨이 

죽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먹으면 소 

화기에서 소금의 놓도가 폼속보다 높아지므 

로 수분。l 몸에서 소화기안으로 나요게 된 

다. 

6.五氣‘所病, ι、篇憶, R뻐뚫隊, Jff i훨語, 牌
뚫휴, 賢罵섯, 篇햄. 

이 구절은 침을 잘못 찔렀을 때에 드러나 

는 부작용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퓨, 心,

牌, 師가 각각 語, P,흘, 휴, 隊로 되어있고 

톱만은 섯과 댄훌로 되어있다. 〈태소》에서 

는 햄자가 없고 섯하나로만 되어있다. 〈靈

樞·九鐵꿇》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素問 • 刺禁論》에서는 반대로 섯이 없고 
樓로만 되어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5)素問紹識; 一中社, 1991. 서울, 448쪽 

효明五氣刺禁 九훌훌 

간 語 률n효n 語

섬 P意 q훌 n意

비 휴 휴 휴 

혜 ~ qt( ~ 
신 ?; !훌 ?; 

다. 

語, 鷹, 隊, 껴훌률 살펴본다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기운이 입밖으로 나 

오는 것이다. 그런데 牌만은 삼킨다는 의 

며인 휴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휴자는 삼키 

다는 의며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 

다. 〈說文》에 의하면 휴은 한숨쉬다. 한 

탄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혼은 홉와 같다 

고본다. 

7.病甚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至不食數

日 뚫뀔上屋, 所上之處皆非其素所能也, 病

反能者何也.

‘棄衣而走”와 ”登홈而歌’에서 而자는 상황 
어와 동사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자체적 

으로는 의며가 없다. ‘棄衣而走”는 먼저 옷 

을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달리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登홈而짧”는 먼 

저 높은 곳에 올라깐 뒤에 거기에서 노래부 

르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至不食數日,

뚫뀔上屋”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지 여러날 

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을 넘고 지붕 

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或至不

食數日”파 “짧뀔上屋”사이에 而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운장은 〈靈

樞 • 經Bi》에서 찾을 수 있다. 

“是動則病游漸振寒,善뼈,數섯,顧黑. 病至則
惡A典火,聞木륨則짧然而賣,心、欲動,獨閒戶 

뼈而處,甚則欲上홈而歌,棄衣而走,賣짧題眼, 

是篇朋厭.”

여기에서는 3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다. 

6)素問補했--中社, 1992, 셔울,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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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심해진 단계인 3단계에서도 

중상을 3가지 말하였는데 마지막에 배에 

가스가 차서 팽팽하고 배가 부푼다라고 하 

고서는 이를 附廠。l 라고 하였다. 이것과 <

소문》을 비교한다연 배가 부풀고 가스가 

차기때문에 옴식을 며첼깐이나 먹지도 않고 

서도 여전히 험이 있다는 의며이다. 그러 

하므로 ”實觸題眼.은 “或至不食數日.과 의마 

가 같고 다음에 “而嚴뀔t屋”이 생략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陽寒뚫〉 에서는 承氣‘屬

을 사용하는 중상이고 陽明實훌율이 극도에 

달한 것이다. 

N. 結論

〈內經》에서 얼곱 구절을 선돼하고 대 

구법에 근거하여 원문을 교정하고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上古天훌뚫篇〉에서 성안이 몸소 실천 

한 내용은 3단계로 논의가 되었는데 각례 

와 총괄 그리고 결론이다. 

“虛뼈願風, 避之有時.와 “括淡虛無, 률氣從 

之”가 각례이고 “精神內守.가 이를 총괄한 

것이고 “病安從來”가 결론이다. 

“是以志、閔而少欲”과 “,r,핫而不慣” 그리고 

“形勞而不港.이 각례이고 “氣從以順”이 이률 

총괄한 것이며 “各從其欲, 皆得所廳이 이의 

결론이다 

“故美其食”과 “任其服” 그리고 “樂其{용”이 

각례이고 “高下不相뽑가 이를 총괄한 것이 

며 ”其民故日朴”이 결론이다. 

u是以鷹欲不能勞其目”과 ”똘耶不能뽑其心” 

이 각론이고 “愚뽑賢不省不1훨於物”이 이를 

총괄한 것 이며 “故合於道”가 결론이 다.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哀者, 以其德全

不危故也”는 “病安從來n와 “各從其欲, 皆得

所願”과 “其民故日朴”을 총결한 결론이다. 

2.背와 題이 대구를 이루어 배에 섬과 폐 

〈內經〉에 대한 對句法的 빠究(3) 

가 있고 복에 간과 뽑 그리고 牌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배는 등전체를 의마하지않 

고 횡경막을 기준으로 위쪽을 의미하고 복 

은 아래쪽을 의마한다. 

3.握, 憂, 戰, 隊, f좋은 모두 소리에 관한 

것으로서 악은 手변을 口변으로, 憂에는 口

변을 붙이고 傑은 ι、변을 口변으로 바꾸어 

야 한다. 이러하더라도 아직 의미를 완전허 

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4,牌苦編, 急食苦以操之에서 苦는 없즈L로 

교정하여야 한다. 

5.요장자신이 왕성해지는 때 바로 다음에 

는 명이 완전히 낫고, 자신이 야기는 계절 

에는 뱅이 심해지며, 왕성한 계절 바로 앞 

에는 뱅이 소강상태가 되며, 자신이 왕성한 
계절에는 뱅 이 조금 낫게 된다. 따라서 R뿌 
緣。l 명틀연 명 이 소강상태가 되는 것은 下

뼈가 아니라 B中이어야 한다. 그리고 혜가 

병들연 夜半에 뱅이 소강상태로 되는 것。l 

아니라 해질 우렵에 소강상태가 되어야 한 

다. 

6. 깐, 섬, 혜, 신에서 語, 憶, 隊, 뺏가 

모두 기운이 업밖으로 나요는 것이므로 牌

가 흠으로 된 것은 삼키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줍률 밸린 글 

자로 보고 한 숨쉬는 것이거나 한탄하는 것 

으로본다. 

7.“棄衣而走.와 “登高而歌”가 대구률 이루 

어서 옷을 벗어버린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 

데 달리고 높은 데 올라간 상태에서 노래부 

른다. 마찬가지로 “或至不食數日, 몽兪뀔t屋” 

도 이와 대구를 이루려면 “或至不食數日”

과 “嚴뀔t屋”사이에 而자를 더 넣어야 한 

다. 따라서 수일동안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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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실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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